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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광주와인근담양에도복고풍의감성을느낄수있는공간이많다.그중에서비움박물관과1913송정역시장,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은저마다독특한콘텐츠와볼거리로관람객들을불러모은다. 코로나19로나들이가예전보다여의

치않지만, 날이좋을때 답답한일상에서잠시벗어나 그시절로추억여행을떠나는건어떨까.

한국의삶 전통찾아그때그시절추억여행

막걸리주조장을복합문화공간으로리모델링한담양해동문화예술촌.

막걸리주조장전시공간활용

술제조사용된우물옛그대로

술 문학속이야기섹션재미더해

#담양해동문화예술촌

담양읍에 자리한 담양해동문화예술촌

(해동문화예술촌)은 입구에서 부터 전시

장까지세월의흔적이묻어나는매력적인

현장이다.옛누룩창고를리모델링한주류

아카이빙 공간은 색다른 감흥을 느낄 수

있어 흥미롭다. 나무로 엮어 놓은 천정에

선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머물러 있

고술제조에사용한물을긷던우물도예

전모습그대로다. 다양한술이야기, 문학

속이야기를주제로꾸며진섹션과전국의

다양한막걸리를전시한공간은보는재미

가쏠쏠하다.

지난해 6월 개관한 해동문화예술촌은

1960년대전통주조방식으로막걸리를생

산하다2010년폐업이후방치된해동주조

장을리모델링한복합문화공간이다. 해동

주조장은1950년대말고(故)조인훈대표

가 신궁소주를 인수해 현재 해동주조장

문간채에영업을시작하며출발했다.사업

이번창해누룩창고,가옥,관리사,농기구

창고등주조관련시설을확대했고 1970

년부터는해동막걸리,해동동동주를생산

해많은사랑을받았다.하지만막걸리소비

가줄어들면서주조장들도하나둘씩자취

를감추기시작했다.급기야현대적인생산

방식을도입한공장들이들어서면서2010

년해동주조장은역사속으로사라졌다.

수년간방치된해동주조장에햇볕이들게

된건지난2016년부터.담양군이원도심

내역사문화적가치를간직한해동주조장

을문화거점시설로재조성하기위해문화

체육관광부와한국디자인공예문화진흥원

이주최한 2016 산업단지폐산업시설문

화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된것이다.

해동문화예술촌의매력은막걸리주조장

의정체성을생생하게살린독특한전시구

성과콘텐츠이다. 1500여평(5222㎡), 창

고10동,주택4동으로조성된공간에는갤

러리,아카이브실,교육실등다양한시설들

이꾸며져있다.술을빚은주조장은아카이

브실로, 누룩창고는전시실로활용하는등

기존의산업시설을리모델링한공간의역사

성이돋보인다.1960년대부터막거리를빚

는데사용했던우물과막거리를만드는과

정을재현한콘텐츠는인상적이다.

/박진현문화선임기자jhpark@

광주비움박물관에는레트로감성이물씬풍기는다양한민속생활용품이전시돼있다.

가마솥 물레 소쿠리등

1층~4층생활용품테마별구성

5층부터내려오며전시품관람

#비움박물관

지난 2016년 3월 광주시동구대의동전

남여고인근에문을연비움박물관은지금

은 보기 힘든 옛 생활용품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공간이다.실제로우리네할아버

지, 할머니가 사용했을 법한 가마솥과 나

무밥주걱, 쌀독, 물레등을만날수있다.

이영화(여 71) 관장이지난40년간, 직접

사용했거나전국벼룩시장에서사들인민

속품수만점이전시돼있다.

이 관장은 시집 와서 시할아버지 편지

함을버리려는데오래된물건이라선뜻못

버렸다며 그 이후부터 가난이 묻어있다

고업신여겼지만삶의일부분을담당했던

물건들을하나하나모으기시작한게계기

가됐다고말했다.

비움박물관은전통과현대를조화시킨독

특한외관이인상적이다. 자칫 올드하다

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의 특성을 세련된

감각으로 디자인한 이 관장의 세심함이

느껴지는대목이다.내부역시1층부터옥

상까지계단으로설계해가운데가비어있

는 구조다. 박물관은 세월의 장터를 큰

주제로 1층은 겨울 , 2층 가을 , 3층 여

름 , 4층 봄 테마로 구성했다. 무등산이

한눈에들어오는풍경을자랑하는 5층옥

상에는장독대가펼쳐져있다. 5층부터내

려오는통로양옆으로빼곡한전시품을둘

러 보면 좁다란 시골길을 따라 과거로 돌

아가는기분이든다.

4층 봄은주로여성이사용하던물건들

로꾸며졌다. 단아한백자, 물레, 비단천,

밥그릇과이름모를풍속화가들이그린미

인도를볼수있다.각각다른모양이찍힌

떡살 수십개 중에는 이 관장이 직접 썼던

물건도있다. 천장선반밑에둥근베개를

서까래처럼설치한모양이흥미롭다.손자

루가반들반들한나무곡갱이, 부채, 술병

등이 전시된 3층의 여름에서는 뙤약볕

밑에서땀흘리던농부의고단한삶이느껴

진다.

2층의 가을에서는추수와남녀만남을

다루고있다. 곡식을보관하던항아리, 소

쿠리, 박바가지등각종용기와가마솥이

걸린부뚜막,절구,전통혼례복장나무인

형등이정겹다. 특히한켠에조성된선비

방의벽에걸린두루마리가인상적이다.

1층은한겨울농한기사람들이둘러앉아

있던사랑방을형상화했다. 약 50명이앉

을수있는이곳은세미나,인문학강의장

소로사용되고있는공간이다.사방벽에는

약 10㎝크기짚나무공예품수천점을배

치시켰다. 이외에도 계단 주위에는 빨랫

줄, 농기구등이있는시골집마당을재현

해 놓거나 나무삽 등을 전시해 이동 중간

에도재미있는볼거리를선사한다.

젊은이들사이에포토존으로각광받고있는1913송정역시장.

과거 현재조화대표적레트로

밤등불 골목분위기 몽환적

젊은층포토존으로인기

#1913송정역시장

코로나19로외지인들의발길이뜸해졌지

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로문전성시를이뤘던곳이다.특

히광주송정역인근에위치한지리적특성

으로서울에서당일치기로오는관광객들

이자주들렀다. 이름에서짐작할수있듯

1913송정역시장은1913년터를잡은옛

송정역전시장을상징한다. 하지만송정역

시장은세월의흐름속에서차츰쇠락하기

시작하다가근래청년상인들이속속자리

를잡으면서현대적인시장으로깨어나기

시작했다.

정부,기업,지자체가합작으로온고지신

을실현하면서과거와현재가조화를이룬

문화 감수성의 무대가 탄생했고, 잊혀져

가던전통시장의영화를되살렸다.여기에

송정역이라는현재가또다른생명을불

어넣었다. 특히 밤의 풍경은 색다른 멋을

선호하는젊은층을사로잡았다.시장입구

를가로지르는등불과고즈넉한골목분위

기는 몽환적인 풍경을 연출, 포토존으로

인기가많다.

뭐니뭐니해도가장인기가많은 명당은

시장의간판얼굴,바로입구다. 1913송정

역시장이라는 예쁜 글자와 바로 옆 시계

탑을담아사진을찍으면말그대로 작품

이된다. 야간에는각글자마다노란불빛

이들어와한결운치가있다. 1913송정역

시장이 짧은 기간에 전국적인 명소로 부

상한 데에는 이런 독특한 포토존이 큰 몫

을 했다.시장 중간쯤에 자리한 플랫폼도

핫플레이스다.가끔공연이펼쳐지는이곳

에는 나무 팔레트가 테이블, 벤치처럼 놓

여있어앉아서사진찍기에좋다.또한시

장 바닥에 박혀 있는 상가건물의 연도와

이들 숫자를 따라가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없다.

옛날감성
요즘갬성


